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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 벧엘에서 엘벧엘로!(2)(도약5) 

본문: 창 35:1-7 

 

우리는 지난 번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회복과 도약, 부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두 가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순복해야 함을 알아 보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뜻을따라 벧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어차

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괜히 버티다 갈등과 고뇌만 

더 경험하지 말고, 더 체력이 소모되고 세월만 덧없이 흘러가게 하지 말고, 일찌감치 

두손들고 하나님께로 순복하며 돌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정결케 해야 됨을 알아 보았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갈아 입었던 것처

럼, 오늘 날 우리들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이는 거

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인”이란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늘 자신을 영육심간 정결케 하자고 

다짐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 회복과 도약을 위한 마지막 세번째 방법을 나누겠습

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6-7절“6 야곱과그와함께한모든사람이가나안땅루스곧벧엘에이르고 

7 그가거기서단을쌓고그곳을엘벧엘이라불렀으니이는그형의낯을피할때에하나님이그에

게거기서나타나셨음이더라” 

 

드디어 야곱과 가족들은 목적지 벧엘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

에 따라 거기에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벧엘(El Bethel)”이라 불렀습니다. 

본문 7절 전반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단순히 “하나님의 집(Bethel)”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El Bethel)”, 

즉 “God of Bethel” 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제 야곱이 확실히 하나님을 만났다

는 뜻입니다.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회복과 도약의 때엔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던 길의 첫 벧엘에서도 돌기둥을 세우며 기름을 

붓고 예배드렸습니다 (창 28:18). 그리고 벧엘에 다시 올라온 둘째 벧엘, 즉 엘벧엘

에서도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본문 6-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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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

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23 아버지께참으로예배하는자들은신령과진정으로예배할때가오나니곧이때라아버지께

서는이렇게자기에게예배하는자들을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영이시니예배하는자가신령과진정으로예배할지니라” (요 4:23-24).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에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마십시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 왔음에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우리 모두 야곱처럼 오늘날 벧엘, 하나님의 집인 교회 가운데 살아서 거하시는 하나

님의 얼굴을 확실히 뵙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진정한 예배를 드

리는 엘벧엘로 올라간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다시 나타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말씀을 들으며 축복을 재확인 받았습니다.  

먼저 그는 얍복강가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사기꾼”이란 의미의 야곱 대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란 뜻의 이스라엘이란이름을 새로이 바꾸어 받았던 축복을 

다시금 확인받았습니다. 

“그에게이르시되네이름이야곱이다마는네이름을다시는야곱이라부르지않겠고이스라엘

이네이름이되리라하시고그가그의이름을이스라엘이라부르시고” (창 35:10).  

오늘날 우리들도 더 이상 과거 세상의 세속적인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란 축복

의 새 이름으로 다시금 불리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가령 어느 신앙인은 본인의 묘비

명에 “그리스도인 아무개 이 곳에 잠들다”라고 쓰여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나아가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며 그에게로부터 많은 국가들과 왕들이 나올 것

임을 다시금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자신과 후손들이 가나안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다시금 확인받았습니다. 

“11 그에게이르시되나는전능한하나님이니라생육하며번성하라국민과많은국민이네게서

나고왕들이네허리에서나오리라 

12 내가아브라함과이삭에게준땅을네게주고내가네후손에게도그땅을주리라하시

고”(35:11-12).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 자손들을 많이 낳길 소원합니다. 또한,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보다 확실히 소유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령 가족복음화와 이웃 

영혼 구령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벧엘에 세번째로 완전히 기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

에 전제물과 기름을 부으며 벧엘,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임을 완전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를 세번 드림으로 완전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벧엘에 세번 단을 쌓음으로 완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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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모두도야곱처럼 자신의 회복과 도약, 나아가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 

첫째, 하나님께 순복하십시다. 

둘째, 자신을 정결케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벧엘”에서 “엘벧엘”로 도약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 신앙인임에도 여전히 세상적이었던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

길 축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또한 영적 자손들을 많이 낳게 되시는 하늘과 땅

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빛교회 민경수목사드림- 


